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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은 3.07±.39점, 스트레스 대처 2.15±.24점, 대학생활적응 3.32±.49점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 만족과 학과 지원동기, 음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력은 
전공 만족이 높을수록, 지원동기가 확고한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아 성공적 대학생몰 및 스트레스에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extracted from students
at four-year nursing colleges in K province,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December 10, 2018.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 22.0 program,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3.07 ± .39, stress coping was 2.15 ± .24, and
college adaptation was 3.32 ± .4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to stress
coping, depending on major satisfaction, support motivation, and drinking. The higher the subject's 
self-efficacy and stress coping level,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upport 
motivation, and drink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 
program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ope with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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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시기로 개인에게 있어 취업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사회로 
나아갈 준비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 따라서 대
학생활의 적응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중
도 탈락률은 2015년 4.97%에서 2017년 5.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탈락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은 원인
으로 나타났다[2]. 

특히 간호학과는 전문직 간호사 배출을 목적으로 타과
에 비해 높은 난이도의 학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업 난
이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저학년인 경우 자신감 저하와 낮
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학년인 경우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3].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 및 대학생활 전반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와 환경사이에서 적절한 균
형과[4]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으로 이는 간호사로서 임상
에서 근무할 때에도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적응 영향
을 미친다[5].

대학생활 적응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이 있다[6].

자기효능감이란 개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 및 
지각으로 대표적 요인으로 자신감이 해당된다[7]. 자기효
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주어진 과제나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
숙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8].

한편, 스트레스 대처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 많은 연관
성을 보이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
감과 자존감 낮았고 이는 대학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9]. 

스트레스는 개인적 성향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
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개인
의 대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즉,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처가 대학생활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0]. 

최근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
처를 들 수 있다[11].

이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간호대학생이 효
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 즉 자기효능감이 선행되어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12].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 내, 외적으로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대처능력과 자신감
을 갖게 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7], 감성지능[13], 학업스트
레스[14], 전공만족도[15]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
으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
계를 알아본 연구는 Jung[16]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 힘
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
들의 학과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일에서 2019년 12월 10일

까지 K도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간호학과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
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
다. 또한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한 대상자에게는 자료 수집 후 소정의 사례를 제
공하였다. 총 13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22명이었다.

연구 표본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
여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하여 
119명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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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23문항의 척도를 Hong등[17]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하여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
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과 대인
관련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social self-efficacy)' 6문항의 총 2개 영역, 23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
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13개의 부정 문항
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2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Shin & Kim[18]이 번안하
여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
(K-C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사회적 지지 
추구’ 11문항, ‘문제해결중심’ 11문항, ‘회피중심’ 11문항
의 총 3개 영역,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개
월간 일어났던 스트레스 사건 중 한 가지를 회상 하면서 
실제 취했던 대처 반응을 사용한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
고 있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점부터 “많이 사용
하였다” 3점까지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회피중심’의 11
개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혜진과 김
창대(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84였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9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Jung & Park[11]이 개발한 대학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 4문
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5개 영역, 19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은이와 박용한(2008)의 연
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 .88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

의 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

의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
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스트
레스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나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나이
는 26세 이상이 21~25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F=5.547, p=.005). 스트레스 대처는 지원동기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225, p=.025). 대학생활 
적응은 음주, 전공만족, 지원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결과 음주는 ‘마셨는데 지금은 안마신
다’, ‘지금도 마신다’가 ‘전혀 안 마신다’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F=10.094, p<.001). 전공만족은 ‘만족’,‘매
우만족’이 ‘불만족’,‘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F=4.875, p<.05)(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
생활 적응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는 5점 만점에 평균 3.07점
이었고, 스트레스 대처는 3점 만점에 평균 2.15점 이었
으며, 대학생활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2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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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Age
20≥ 72(59) 3.12±.37 5.547

(.005)
a<b

2.16±.24
.183
(.833)

3.31±.54
0.012
(.988)21~25a 48(39.3) 2.96±.38 2.14±.25 3.32±.42

26≤b 2(1.6) 3.72±.28 2.23±.15 3.37±.0

Degree
2-year diplomaa 67(54.9) 3.17±.42

6.040
(.003)

2.20±.25
3.682
(.028)

3.31±.49
1.367
(.259)3-year diplomaa 51(41.8) 2.95±.32 2.09±.21 3.29±.49

4-year bachelorb 4(3.3) 2.78±.15 2.14±.24 3.71±.41

College
satisfaction

Bad 4(3.3) 3.03±.13
.029
(.993)

2.12±.32
1.392
(.249)

3.38±.28
4.538
(<.05)

Nor bad 66(54.1) 3.06±.39 2.13±.24 3.18±.45
Good 45(36.9) 3.07±.40 2.16±.24 3.44±.50
Very Good 7(5.7) 3.09±.47 2.33±.19 3.71±.5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10(8.2) 3.20±.51
1.155
(.330)

2.21±.20
.337
(.799)

3.59±.39
2.624
(.054)

3.0~3.9 89(73) 3.07±.39 2.14±.24 3.33±.49
2.0~2.9 22(18) 2.96±.32 2.15±.29 3.16±.46
1.9≥ 1(0.8) 3.39 2.27 2.63

Drinking
Don't drinka 13(10.7) 2.99±.22

1.445
(.240)

2.10±.36
.401
(.671)

2.78±.45 10.094
(<.001)

a<b
I drank, but not nowb 37(30.3) 3.16±.43 2.14±.23 3.41±.41
drinkb 72(59) 3.03±.39 2.17±.22 3.36±.48

Major 
 Satisfaction

Bada 5(4.1) 3.01±.25
.229
(.876)

2.00±.27
.808
(.492)

3.84±.19
4.875
(<.05)
a<b

Nor bada 52(42.6) 3.04±.39 2.16±.24 3.21±.47
Goodb 54(44.3) 3.09±.39 2.17±.25 3.40±.47
Very Goodb 11(9.0) 3.04±.44 2.12±.24 3.62±.50

Motive

Employment 54(44.3) 3.03±.29
2.578
(.057)

2.10±.22
3.225
(.025)

3.15±.40
10.098
(<.001)

Recommendation 28(23.0) 2.95±.42 2.13±.26 3.20±.49
Aptitude 37(30.3) 3.19±.46 2.23±.24 3.65±.48
Other 3(2.5) 3.26±.39 2.41±.24 3.19±.80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elf-efficacy, stress respons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ping and degree of adjustmaent to college life     (n=122)

Mean±SD Range

Self-Efficacy 3.07±.39 1~5
Stress coping 2.15±.24 1~3

Adjustment to College Life 3.32±.49 1~5

Table 2.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degree of adjustmaent to college life

3.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스트레스 대처
(r=.404,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스트레스 대처는 자기효능감(r=.199,p<.005)과 양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ISelf-Efficacy Stress cop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Self-Efficacy 1

Stress coping .199
(<.005)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134
(.142)

.404
(<.001)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3.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차이를 나타낸 
전공 만족과 지원동기, 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스트레스 대처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569로 2에 가
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
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
계(tolerance)는 0.912~0.992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08~1.097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트레스 대처(β=.318,p<.001), 
전공만족(β=.282,p<.001), 지원동기(β=.237,p<.01), 음
주(β=.219,p<.01)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4.4%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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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B SE β t p    
Constant .256 .275 .930

Stress coping .639 .153 .318 4.162 <.001
Major 

Satisfaction .193 .051 .282 3.778 <.001

Motive .127 .041 .237 3.074 <.01
Drinking .157 .053 .219 2.955 <.01

F(p) 16.829(<.001)
R2 .365

Adjusted R² .344

Table 4.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apta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살펴보고, 변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 대학 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5점 만점에 
3.07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Kim[19]의 연구에서 3.33
점, Kang & Kim[20]의 연구에서 3.73점을 나타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동기부여 중 하나이며 개인적 
신념과 결부되는 자신감에 해당된다[21]. 특히, 간호대학
생은 이론과 실습의 전공 교과를 교육받으면서 여러 분
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신념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
다면 여러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총 평균 3점 만
점에 2.15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같
은 도구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aek[22]의 연구
에서는 평균 1.34점으로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
생들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 학업량보다 과중한 것을 
입학하기 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학생 개인이 스
스로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Yang.등[2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

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원동기와 전문적 목표 의식
이 뚜렷하여 과중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암묵적으로 
견딘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부
담을 야기하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24].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제도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조사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총 평균 5점 만점에 3.32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조금 높
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의 적응 하부요인의 각 평균은 학
업활동 3.81점, 개인심리 3.58점, 사회체험 3.24점 대인
관계 3.17점, 진로준비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o[25]
의 3.30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3, 4년제 간호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한 Kim & Park[26]의 2.94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의 성취가 
무엇보다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척도라고 
생각하며, 학업이 안정적일 때 개인도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 실습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체험 기
회 및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대학생
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하부요인 중 
진로준비의 점수가 낮은 것은 간호학 특성상 전문직이며 
국가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보장이 상당
히 이뤄져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
처와 대학생활 적응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 만족과 
지원동기, 음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 만족
이 높을수록, 지원동기가 확고한 편이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
았다.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
(β=.318,p<.001), 전공만족(β=.282,p<.001), 지원동기
(β=.237,p<.01), 음주(β=.219,p<.01)로 나타났으며, 대
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4.4%로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아 간호대학생이 우수한 전문인
력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자신의 신
념을 지켜야 하며,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
록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방식 지원체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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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및 대학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교수자 면담, 학과 동아리 활동,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교수법 등 실제 임상의 상황과 유사한 학습과제를 학
생 스스로 해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교수자가 관심을 가지고 도
움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과중한 학업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는 간호대학생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효율
적인 자기효능감과 증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K도에 소재하는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하여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
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 대상자를 다른 지역
으로 확대 적용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고,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방안,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지도, 교수 전략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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